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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. 나이키를둘러싼스포츠스타들

1. 나이키의 스포츠 스타들

• 나이키 최초의 광고 모델로 꼽히는 스티브 프리폰테인은 1960년대 미국을 대표하는

장거리 육상 선수로, 출중한 외모와 전력을 다해 모든 것을 쏟아 붓는 레이스 운영

스타일로 미국의 젊은 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. 나이키는 본사의 건물 하나를

스티브 프리폰테인 홀이라 명명하여 그를 기리고 있다.

• 마이클 조던 이후 NBA 최고의 스타가 된 르브론 제임스는 탁월한 기량과 스타성을

바탕으로 나이키의 광고 모델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. 나이키는 그의 이름을 딴 다양한

제품군을 선보이고 있으며, 역대 최고 수준으로 종신 후원 계약을 맺고 선수생활

동안은 물론, 은퇴 이후의 활동까지 서포트해 주기로 했다.

• 이외에도 축구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, 농구의 코비 브라이언트, 테니스의 로저 페더러, 

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 박지성 등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이 나이키의

광고 모델로서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뉴스와 사회적 이슈의 중심으로 센세이셔널을

일으키고 있다.

2. 성공한 기업에게 필요한 뮤즈

• 뮤즈는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어주는 존재를 일컫는 단어로 쓰이게 되었는데, 

단테의 베아트리체, 쇼팽의 조르쥬 상드가 대표적이다.

• 현대 기업에 있어서도 뮤즈가 있는데, 광고 모델들이 그 주인공이다. 광고 모델들은

타이 업 광고 효과를 바탕으로 무생물인 법인에 생동감과 활력, 긍정적인 이미지를

부여하는 역할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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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나이키의 중심엔 언제나 사람

• 나이키 골프 사업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던 타이거 우즈는 역사상 최연소 커리어

그랜드 슬램 기록을 수립하는 등 승승장구했지만, 구설수에 오르내리면서 성적 역시

곤두박질 치고 말았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키는 우즈의 곁을 지켜주었다.

• 나이키는 여성의 마른 몸매를 강요하는 상업주의에 반대하는 자성의 목소리에

호응하여 빅사이즈모델을 등장시켜 여성용 스포츠 브래지어를 광고했는데, 그때 역시

자신들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제품을 이용하는 광고 모델 혹은 향후 구입할 고객들에게

자신들이 줄 수 있는 가치에 대한 설명에 공을 들였다.

• 나이키는 자신들과 후원계약을 체결한 최고의 선수들을 단순히 광고 모델이 아닌

자산(Asset)이라고 부른다. 자신들과 계약한 사람, 선수, 광고 모델들을 활용하거나

소비해야 할 대상이 아닌, 축적하고 성장시켜야 할 자산으로 보는 것, 이것이 나이키가

다른 기업이 자신들의 광고 모델을 대하는 자세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이다.


